마1038(2) Note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마1038.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나를 좇아 따르는 그는 내게 합당치(어울리지) 않느니라.
Ω마1624. 다음에 예수께서 그분 제자들에게 이르시니라, 만약 누가 나를 좇아 오려면, 그로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집어들고 나를 따르게 하라.                      
마1625. 이는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누구든 그것을 잃으며, 또 나를 위해 자기생명을 잃어버리려는 누구든 그것을 찾음이라. 
Ω갈0614.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제외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당치 않느니라. 그분을 통해(디아: 행위의 통로를 가르킴,~을 통하여,후에,항상,가운데,피하다,때문에,~에 의해서,~으로부터,안에,~을 위해,그것에 의해,그러므로,비록,~에게,무슨 이유로,~와 함께) 세상이 내게, 또 내가 세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고후0514.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하심이라(쉬네코:함께 잡다,막다, 체포하다,강요하다,곤경에 빠뜨리다,괴롭히다,미리 점유하다,억제하다,붙잡다, 지키다, 억압하다, 누워 앓다,멈추다,모이다), 이는 우리가 이와 같이 판단함이니 곧, 만약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을 위해 죽었다면, 그 경우에는 모든 이들이 죽었다는 것이고①, 
고후0515.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 자신들에게가 아니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던 그분에게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②이라. 
갈0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생명을 내가 하나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엔:(장소,시간,상태에서 지정된)'위치'를 나타냄, 수단,정지,~안에,~에,위에,~에서,가운데,~중에,~동안,~에 관한한]  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며 또 나를 위해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고후0411. 이는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를 위해 항상 죽음에로 넘겨짐이라. 이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수 밖에 없는 육신 안에서 또한 분명하게 나타내지게 하려 함이라.       
고전1531.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에 대한 기쁨을 걸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느니라,
롬0813. 이는 만약 너희가 육신을 좇아 살면, 너희는 죽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다나토오: 죽이다,죽게 되다,죽음에 처하다,고행하다), 너희는 사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법적 깨끗함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법적 깨끗함과 그 십자가를 기초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 의무를 
수행했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님의 희생만을 기초로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의 법적 깨끗함의 겉옷은 아무에게나 입혀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법적 
깨끗함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 조건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누구든지 씻을 수 있으나, 아무나 씻어주지는 않는다.  
조건이 붙는다
1요0107. 대신에 만일 그분이 빛 가운데서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걷는다면, 우리는 서로간에 사귐(교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 깨끗이 하시느니라.
1요010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신의가 두터우시고 적법하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시고, 또 온갖 법적 불결(不潔)로부터 우리를 씻어 깨끗이 하시느니라.

◆자기 십자가 - 변승우 목사  (십자가/2009. 10. 18. 주일 3부 설교 발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오해와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는 소리하지 마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경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고,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는 종교적인 목사들, 
종교적인 신자들처럼 무지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무분별하고 영적인 
소경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핍박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처럼 분별하고 핍박 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핍박 받는 것이 낫지요. 그것은 눈 떤 자의 행복이요 특권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의, 진리를 분별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설교 끝나고 통성 기도할 때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예수님은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너희의 죄, 고통, 저주 모든 것을 짊고 가시고 다 청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서 가져가시지 않은 것이 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가신 줄 아셨지요. 그것은 교리적인 사람들이 십자가를 뻥튀기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처럼 아부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진리든, 하나님께 관한 진리든 욥의 친구들처럼 아부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뻥튀기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가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가지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십자가를 가지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보고 져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지도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100%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셨지만, 
다 지불하셨지만 그러나 너희에게서 가져가시지 않았고 결코 가져가실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 자신의 십자가이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가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의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너희의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교단에서 제게 불의한 판단을 내린 뒤에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를 핍박합니다.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그런 메일을 제게 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사랑이 없다고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큰믿음 교회에 오면서 당하는 오해, 고난, 조롱, 남편에게 두들겨 맞는 것, 
부모에게 압력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왜 빈손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십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했던 열두 사도와 
바울을 생각해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한가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앓는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뭐가 불쌍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뭐가 불쌍합니까? 핍박 받으면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뭐가 불쌍합니까? 
여러분은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이 천국 가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그때 더 오해를 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더 욕을 얻어먹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집에서 쫓겨날 때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았을 텐데, 더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능욕은 애굽의 모든 보화 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엄청난 보화를 하늘에 쌓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해와 비난을 받고 매도 당하고, 남편에게 두들겨 맞을 때 기뻐하며 당하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들을 오해하는 소경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상급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하지 마라. 내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느냐? 
내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하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게 말해라.” 
죽는 소리하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마십시오.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면류관이 쌓이는데 왠 고민입니까? 
고민하지 말고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고 나아가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0541.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를 위해, 자신들이 수치를 겪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진(카탁씨오오: 온전히 합당하다고 여기다,가치가 있다고 여기다) 것을 기뻐하며, 저들이 공회의 면전에서 떠나니라.                  

